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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에서 안내방송을 듣고…

한국승강기 안전 관리 원 교육홍보이 사 오영 택

얼마 전까지 지하철 안내방송에 옆 사람에게 혐 

오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법에 의해 처벌받는 

다 는 경고방송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불미스런 사 

건이 자주 발생했으면 저런 경고방송을 듣게되는가 

하여 민망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런데 며칠 전 지하철의 안내방송을 들으니 지 

하철 내에서는 휴대전화를 자제해 주십시오 하는 

경고방송이 아닌 계도방송으로 바뀌어 있었다.
휴대전화사용은 편리함이라는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주범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북경 시민들은 사스로 인해 외부와의 접촉을 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와 문자메세지로 의사전 

달을 했던 것이다.
휴대전화로 의사표시를 간단명료하게 함으로써 중 

국에서는 휴대전화가 문화의 한 장으로 되었다는 의 

미에서 栂指文化（손가락문화）로 명명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쪽 집게로 집어내는 것 같이 

실패율이 거의 없다.
휴대전화 사용이 확대되면서 마치 서로 끈으로 연 

결하여 어디서든지 잡아당기기만 하면 끌려오는 신세 

가 되었다. 이제는 화장실까지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야 직성이 풀린다.
상사한테 결재받으러 오면서도 휴대전화를 들고 들 

어올 정도이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사무실에 찾아온 손님이 1시간여 동안 5~6번 전화 

를 받는가 하면 직접 전화를 걸기도 하니 대화의 단절 

은 물론 상대방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기까지 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통화내용을 상대방이 들으라 

고 큰 소리로 통화함으로써 과시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제는 휴대전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손가락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문명의 이기도 올바르게 사용할 때 그 빛을 발한다.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고 한다.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유해성을 알리는 광고가 

등장하고 보니 건강에 좋지 않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지하철 안에서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휴 

대전화로 통화하는 모습들을 흔히 보게 된다.
지하철에서의 계도방송이 있고 난 후에는 전화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아마 어느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평가하는 잣대로 

써 시끄러움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몇 점을 받을 수 있을지? 가뜩이나 목소리 큰 우리들 

에게 휴대전화까지 등장했으니 좋은 점수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우리 모두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할 때 

지하철에서의 계도방송도 사라질 것이며, 올바른 휴 

대전화 사용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지는 않을는지.
爲

61


